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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실로우리에게다가오고있다는것을직접느끼게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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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상산업의맹주로떠오르고있는우리나라를주목하며한류의매력

에시선이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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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2006년FIFA 월드컵’을시범서비스하기로하는성과를거뒀다.

한마디로우리나라DMB의진입장벽이높은역외시장진출의쾌거라

할수있다. 

경쟁사인 노키아는 우리나라의 지상파 DMB(T-DMB)와 경쟁하는

DVB-H(디지털비디오브로드캐스팅-하이브리드)를선보였으며, 총6

개채널을통해TV, 모바일, 웹서비스등을올해말부터는개시할계획

이라고밝혔다. 단말기가격은초기에700 유로선이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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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앞으로우리에게다가올디지털콘텐츠의비즈니스모델에대한여

러가지고민과과제를안겨줬다. 

지금까지콘텐츠마켓플레이스는극장, TV, 가정용등콘텐츠의사

이즈가중요한문제였으나, 이제이러한조류는완전히바뀌었음을확

인하는기회였다. 플랫폼을초월하는소위하이브리드형경쟁력을가지

게될것이며, HD 등디지털소스로제작하는것은필수가되고, 창의

력, 기획력이없으면제품을만들수없지만기술을모르면더이상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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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콘텐츠라인

프랑스칸에서도‘디지털한류’찬사
밉TV2005∙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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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행사참가자들은방송영상산업의맹주로떠오르고있는우리나라를주목하며한류의매력에시선이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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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될것이며, HD 등디지털소스로제작하는것은필수가되고, 창의

력, 기획력이없으면제품을만들수없지만기술을모르면더이상의부

가가치창출은기대하기어렵다는점을제작사, 배급사모두가인식, 치

밀하게준비하게만드는계기가됐다. 유럽의경우도독일의Premiere,

영국의 BSKYB가 올해 말부터 HD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며, BBC는

세

콘텐츠라인

프랑스칸에서도‘디지털한류’찬사
밉TV2005∙밀리아

프랑스칸에서열린세계최대규모의미디어전시회인밉TV2005∙밀리아가전세계90개국1만1,000여명의방송미디어전문

가들이참가해대성황을이뤘다. 특히이번행사는행사주관사인리드미뎀이우리나라의TV와신기술에경의를표하며한국을

‘올해의국가’로선정, 행사이튿날을‘한국의날’로치러우리나라의디지털기술과제품의우수성등을맘껏알릴수있는장이됐

다. 이번행사참가자들은방송영상산업의맹주로떠오르고있는우리나라를주목하며한류의매력에시선이집중됐다. 

글 변완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영상사업팀장




